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칸트의 자유는 칸트 저작의 핵심이 되는 초월적 관념론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초월적 관
념론이란 현상과 물자체를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칸트는 초월적 관념론에 따라 현상계에서
의 자연적 인과성과 예지계에서의 자유의 인과성을 구별한다.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과 관련해서 우리는 오로지 두 가지 원인성만을 생각할 수 있다. 곧, 자연에 따른 것(자연에 
의한 원인성)이거나, 자유로부터의 것(자유의 원인성)이다.” 시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현상계는 
자연 인과성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 인과성이란 결과는 반드시 원인을 가지며, 그 인
과의 연쇄는 끝없이 무한 소급되므로 자유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유는 시공
간의 제약 아래 있는 감성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칸트는 현상과 구별되는 물자체를 
말함으로써 자유를 구제한다. 시공간, 즉 감성 세계를 뛰어넘는 곳에 자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연의 인과성은 경험적 질료적 조건을 따르는 것이고, 자유의 인과성이란 원인 없는 원인, 
나 스스로가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 스스로 원인이 된다는 것은 시공간 내의 경험으로
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사태의 계열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사태의 계열을 시작하
기 위해서는 자연 인과성을 끊고 자기 스스로가 최초의 원인이 되는, 즉 스스로 시작하는 절
대적 자발성이 요구된다. 칸트는 이를 가리켜 ‘초월적 자유‘라고 부른다. 이것은 능동의 극치
점이다.
  초월적 자유의 나로부터 시작하는 절대적 자발성은 원인 없는 원인, 즉 무조건적임을 의미
한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원인 없는 원인으로서 내가 최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외부의 
원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절대적 자발성을 지닌 이성적 의지는 조건 없이 행하는 의지이다. 
칸트에게서 의지의 무조건성은 자기가 자기에게 조건이 되는 자율을 가리킨다. 그러나 절대적
인 자발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외부의 타자와 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크 카우
치(Mark Cauchi)는 “의지가 진정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복종해야 하는 법칙인 자율은 이성으
로 하여금 타자를 고려하도록 의무 지우는 도덕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1. 윗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세계의 모든 일은 두 가지 인과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예지계는 감성 세계를 뛰어넘는 시공간을 의미한다.
③ 현상계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세계를 의미한다.
④ 감성 세계에서는 원인의 결과가 동시에 원인일 수 없다.
⑤ 절대적 자발성을 지닌 이성적 의지는 예지계의 초월적 자유를 단초로 삼는다.

2. 윗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유의 원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적 원인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경험적 질료적 조건은 물자체가 지니고 있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의미한다.
③ 초월적 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 스스로가 최초의 원인이 되기를 의욕해야 한다.
④ 마크 카우치는 자기가 자신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독립된 주체성의 회복을 의
미한다고 본다.
⑤ 자연 인과성으로부터의 독립은 필연적으로 타자를 고려하도록 의무 지우는 도덕법칙을 통
해 온전한 자유로 이어진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가장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 사이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거한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가 순전히 경향성일 때에도 가능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오로지 도덕 법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① 칸트에 따르면 ’의무에 맞는 행위‘는 예지계에서의 자유적 인과성에 따른 행위이다.
② 칸트에 따르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현상계 내부의 법칙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이다.
③ 칸트에 따르면 ’의무에 맞는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와 달리 절대적 자발성에 의
한 행위이다.
④ 칸트에 따르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와 달리 자기가 자기로부터 
비롯된 자율성에 입각한 행위이다.
⑤ 칸트에 따르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 모두 타자를 고려해야 하는 
당위를 수반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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